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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행사 개요

한국판 뉴딜: AI·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경제 가속화 방안주 제

2020년 6월 23일(화) 10:00 ~ 12:00일 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2층)장 소 국회의원 김두관·(사)국가경영연구원공동주최

세부 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05 개회사 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

[1부]

민간주도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

발족식

10:05~10:10 인사 말씀 윤영민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장

10:10~10:15 축사 김두관 국회의원

10:15~10:20 내빈 소개 사회자

10:20~10:30 (10’) Break Time

[2부] 

AI·빅데이터 토론회

10:30~10:40 모두발언
• 권해상 국가경영연구원 원장
• 최인수 마크로밀엠브레인 대표

10:40~11:50

D.N.A.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과 민간 간 협력 방안

• 공공데이터 개발 및 활용 방안
• 공공-민간 데이터 간 융·복합 방안

• 공공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방안
• 관련 규제 완화 추진 방안 등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한
데이터 산업 성장 방안

• 데이터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간 보유 데이터 융·복합 활용 방안
• 스타트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내실화 방안 등

11:50~11:55 마무리 말씀 • 윤영민 운영위원장

11:55~12:00 폐회사 • 김두관 국회의원



주요 발제 내용
#1.D.N.A.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과 민간 간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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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공공 빅데이터 인프라
제공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와
비정형 빅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의
빅데이터 인프라 필요

- 양질의 공공 빅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는 기반 정비

- 빅데이터 제반 마련을 통해 국가
개입 없이도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공유 및 융·복합적
활용될 수 있도록 함

 협력체계의 목적은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 공공과 민간의 정형 정보와 비정형
정보의 융·복합을 통해, ICT 및
빅데이터 하드웨어 (HW)와
소프트웨어 (SW) 원천기술 개발

- 이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목적을 둠

공공·민간 협력체계 필요성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국가적 차원의 빅데이터 표준화 추진및관리1

 데이터 별 기준, 입력 체계 등이 상이하여 공공 상호 간은 물론, 공공과 민간, 정형 정보와 비정형 정보 간 융·복합 및 연계 활용 어려움

 국가적 차원의 ‘정보표준화위원회 (가칭)’ 설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 연계성, 상충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보
표준화 체계 구축 필요

양질의 정보생산및지속가능한 정보공유체계구축2

 빅데이터 제공 및 공유의 관건은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금전적으로 조정해주는 장치로, 유료 체계 확립 필요

 정보생산자의 책임성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정보가 관리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제공받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기술과
상품에서 수익 발생 시, 일정 비율 생산자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체계 구축

ICT 및빅데이터에 기반한 하드웨어 (HW)와소프트웨어 (SW)의공공부문소비시장 조성3

 민간이 개발한 ICT 및 빅데이터 기반의 HW/SW를 공공에서 구입·사용하여 빅데이터 기술의 소비시장을 조성함으로써, 민간이
빅데이터 관련 기술 경쟁력을 배양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 환경 마련

 ICT 및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소비시장 활성화는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수반하는 전·후방 파급효과가 큼

ICT와빅데이터 활용을 통한공공서비스 개발4

 IC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및 ICT·빅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공공빅데이터 생성및활용관련제도기반합리화5

 개인정보 보호 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활한 데이터 이용 환경 조성 및 제도 리모델링을 통한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 생성 체계 구축

 공공정책 및 민간 상품 개발 정보가 복합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리모델링 추진이 필요하며, 개별 행정업무 전산망을
재정비하여 제도 간 정보 불일치 및 유사 정보 중복 문제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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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발제 내용
#2.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한 데이터 산업 성장 방안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

플랫폼 기반
거대기업의

고용 효과 미비

노동자의
Gig Economy 

편입 가속화

플랫폼 충성도에
기반한 新 독점
경제체제 등장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경쟁력 악화와
新 대공황 우려

한국판 뉴딜 로드맵 설계 안

4차 산업혁명 성과
수혜가 국민에게

분배되지 못하는 한계
발생

D.N.A. 산업 소수의
대기업 독점으로 인한
중소기업 (스타트 업)  

기회 상실

4차 산업혁명 분야
플랫폼 공룡 기업

데이터 독점 및
사회적 자원의 집중, 

양질의 일자리 편중 등

효율적인
인프라구축

• 한국형 뉴딜 핵심 4대 인프라

구축에 정부 주도 투자 필요

자원배분및
가치향상

• 배분과 공유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정부-민간-학계의 협업
필요

• 빅데이터 & AI 관련 기술
필요

숙련노동자공급
• 한국판 뉴딜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도메인 전문
인력 양성 및 공급 필요

산업경쟁력향상

• Data, Information, 
Knowledge 이용 비용 절감
기술 및 제도

• 그린에너지의 가격 경쟁력과
지방의 생활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및 기술

민관 협력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민관 협력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민간
데이터

아이디어 및 최종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자원 외의
모든 전 단계를 한국형 뉴딜로 해결

한국형
빅데이터
플랫폼



 공공·민간 데이터 공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의한 공개의
어려움이 존재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및 인식, 정부 지원 R&D사업의 데이터
사유화 등의 문제 해결 필요

 현재 정부 부처 별로 운영되는 데이터 관련 플랫폼의 경우, 모두 상이한 기준, 유형, 
입력체계 등으로 활용에 어려움

 특정 부처의 이익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운영 전략 및 이상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 부처 간, 부처와 공공기관 간, 공공기관 간 등 상호 협력 필요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 내부적으로 고용창출이라는 최종목표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필요

 보다 효과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이 되도록 하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학, 인문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견해 필요

 바이오, 모빌리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가 핵심적으로
다룰 5-10개의 도메인 (Domain) 선정 필요

 데이터 가치 제고 및 양질의 데이터 생성을 위해 도메인 지식 (Domain Knowledge)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

 단기적으로 빠르게 가치 창출이 가능한 스몰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를 만들어 냄으로써
Boom-Up 후 빅데이터 활용 사업으로 이어지는 전략 필요

 선제적으로 현재 기회가 많은 분야에서 인큐베이팅 혹은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실제 성공 모델 발굴 필요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 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프레임을 구축하고, 공유 목적의 데이터 표준화 작업 시행 필요

 공공의 양질의 데이터를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의 원시 데이터 선공개가
필요하며, 먼저 공개된 데이터가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가치 제고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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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의내용 요약3

⇒원활한 데이터공유를 위해선제적으로 데이터공개 관련 법·제도개혁 필요

[제도개혁]

⇒빅데이터플랫폼 운영관리를위한 강력한컨트롤타워역할 필요

[거버넌스 구축]

⇒ ‘고용창출’ 이라는 명확한최종 목표 정립 및 구체적인전략 수립필요

[최종목표 정립]

⇒국민 생활과밀접한 ‘AI·빅데이터얼라이언스’의핵심 도메인선정 필요

[도메인 선정]

⇒단기 프로젝트를통해 스타트업 창출 등의 성공사례생산 필요

[성공모델 창출]

⇒데이터 활용도제고를 위한공공데이터의표준화 작업 및 공공데이터의선공개 필요

[공공데이터 정형화 및 개방]



#1. 제도개혁

AM 사업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및 연구 과제 (R&D 과제)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 제도 개설 필요 ”

- 공공기관은 공개에 대한 의지가 없으며 단순 건수 채우기 형식 수준으로, 
제도적으로 일정 정도의 공개 수준을 정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 필요

A 교수
(자문위원)

C 임원
(얼라이언스

참여社)

B 교수
(자문위원)

D 임원
(공공기관)

•법·제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환경(의지) 조성 필요
- 개인정보 등의 현실적인 책임 문제로 인한 공개의 어려움이
존재함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공공데이터가 선제적으로
공개되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 (外 한국도로공사 김홍철 사무국장)

•분야별 분절된 데이터 간의 연결을 위한 제도 장치 마련 필요
- 현재 기업(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경우 각 분야 별 분절된

데이터로 데이터 간의 연계성을 찾기 어려워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임

- 분절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상황이 마련되지 않으면
데이터 축적 및 표준화 어려움

- 데이터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공개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 해결이 선제되어야 함

•정부 부처 제안 시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사업 제시 필요
-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개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등의 구체적인 제도
방안 마련 및 예산 배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사업(안) 제시 필요

•공공데이터 공개에 대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내부 인식 변화 필요

#2. 거버넌스 구축

AM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처의 선정 및
운영 전략 수립 필요 ”

- 기획재정부 중심의 운영이 되도록 외부에서의 환경 조성 필요
- 특정 부처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가차원의 운영 전략이 필요하며,

가장 이상적인 거버넌스 도출을 위한 고민 필요

F 임원
(공공기관)

C 임원
(얼라이언스

참여社)

E 담당
(공공기관)

•데이터 수집, 관리 등의 총괄 운영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

•하나의 부처가 하나의 플랫폼 만을 구축·운영 하거나 민간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현재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관련 플랫폼이 난무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기준과 운영방식, 데이터 유형이 상이하여 데이터
활용 시 재가공이 필요하게 되어 불필요한 작업이 소요되고, 데이터
활용도도 하락함.

•정부 부처 간의 데이터 연계 및 협업 필요
- 동일 분야 내에서도 연계되어 있는 정부 부처들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부처 간의 협력하는 환경 조성 필요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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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명확화

AM 사업

“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의 최종 목표로써 ’고용창출' 명확화·공감대 필요”

- 얼라이언스의 최종 목표를 '고용창출'로 명확하게 정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필요

- 고용창출 관점에서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벤처기업 중심

G 교수
(자문위원)

C 임원
(얼라이언스

참여社)

H 위원
(자문위원)

J 교수
(외부 전문가)

•현재 교수 중심의 R&D과제 중 일부를 스타트 업에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R&D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여 스타트업 창출 활성화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부문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등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정부지원을
통한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양성 필요

•전체적인 데이터 기술 프로세스 내에서 단계별 필요 인력 분류 및
이와 관련되는 제도 개혁 및 정책사업 개발 필요
ex) 전처리 및 시각화 등의 작업 인력 필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사업)에 대한
견해를 가진 인문사회학자들의 참여가 필요

#4. Domain 선정

AM 사업

“얼라이언스 내에서 핸들링이 가능한 수준의 핵심 Domain 선정 필요”

- 바이오, 모빌리티 등 국민 생활 밀접형의 5-10개 분야 선정

J 교수
(외부 전문가)

•다양한 Domain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
- 데이터에 대한 쓰임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최종 의사결정 시는 물론이고 최초 데이터 생성 시에도 데이터에
대한 Domain Knowledge가 있어야만 올바른 의사결정,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생성이 가능

I 위원
(자문위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지원과 법적인 혜택을 주어 인력을
양성하게 하는 등 데이터를 Information, Knowledge로 만들어 낼
기관이 많이 생기도록 해야 함

#5. 단기적 성공모델 창출

AM 사업

K 위원
(자문위원)

•기회가 있는 분야의 관련 데이터(공공·민간)를 수집하고 공개하여
스타트 업 창출 및 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공 사례 창출이
선제적으로 필요

J 교수
(외부 전문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가치를 낼 수 있는 스몰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며 Boom-Up하는 전략 필요

“정책사업 개발 시 참고 가능한 Reference로
성공사례 (성공모델) 정리 및 발굴 필요”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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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 정형화

AM 사업

L 대표
(얼라이언스

참여社)

D 임원
(공공기관)

F 임원
(공공기관)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정형화 작업 필요
-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별 각각 데이터 형태 및 코드 등이
각기 달라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커 공공데이터의 정형화(표준화) 
작업 시급 (外 한국도로공사 박경호 단장, 김홍철 사무국장)

•공공기관 별 공유 목적의 데이터 내용 및 형식 재설계 필요

•데이터의 연계성, 상충성, 중복성을 고려한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프레임을 구축하고 각 기관 별 데이터 정제를 통해 민간 활용 시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 될 수 있도록 함

#8. 기타

AM 사업

“연구기관 혹은 대학, 지자체 등이 자체적으로 보유 중인
스몰데이터의 민간 공급 방안 마련 필요 ”

- 공공이 가지고 있는 스몰데이터를 공급하여 학계 등에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C 임원
(얼라이언스

참여社)

•스몰데이터에 대한 관심 필요 및 스몰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생성
방안 마련 필요
-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 시 조사원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아온 다양한 스몰데이터가 존재하나 현재의 통계청 데이터들과의
결합이 되지 못하고 전혀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 산재되어있는 스몰데이터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7. 데이터 공개

AM 사업

E 담당
(공공기관)

C 임원
(얼라이언스

참여社)

•원시데이터 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양질의 데이터 공개
어려움
- 공공기관에서는 양질의 데이터라 하면 정제된 데이터라는 인식으로
정제하여 공개하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음

-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정제되지 않은 원시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양질의 데이터' 라는 단어보다는 원시데이터 공개 유도 필요

•정부의 데이터 공개가 선행되어야 양질의 데이터로의 변형이 가능
- 공공데이터의 가치는 시장에서 판단되는 문제로 정부의 데이터
공개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이 후의 데이터 개선에 대한 피드백과
양질의 데이터로의 발전이 일어날 수 있음

H 위원
(자문위원)

•오픈 소스 형태의 데이터 공유 방식의 운영 방법 고민 필요

M 임원
(얼라이언스

참여社)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역해주는 인력 필요
- 보유한 데이터는 많으나 활용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안내 및 길라잡이를 해줄 수 있는 일종의
통역관 역할의 인력 필요

N 대표
(얼라이언스

참여社)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데이터 플랫폼들과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가 그리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분명한 차별성 필요
(外 비글(트랭글 GPS) 장치국 대표)

“정치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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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명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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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성명 경력

주최 김두관

제21대 국회의원 (경남 양산시을 / 더불어민주당)
前제20대 국회의원 (경기 김포시갑 / 더불어민주당)
前제20대 국회 전·후반기기획재정위원회위원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장 윤영민

한양대 정보사회학과명예교수
前한양대학교언론정보대학장
前(사)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학회장
前국가오픈데이터포럼공동의장
前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위원회전자정부특별위원회특별위원

운영부위원장 김현석

(사)국가경영연구원상임이사/㈜테라컨설팅그룹대표이사
前한양대학교연구교수
前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정부개혁실팀장

자문위원
(공공 협력)

권해상

(사)국가경영연구원원장
前한국자금중개사장
前OECD대표부공사
前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

반장식

서강대학교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
前대통령비서실일자리수석
前기획예산처차관
前서강대학교기술경영전문대학원/서강미래기술원원장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수석연구원
前한국철도기술연구원부원장
前한국철도기술연구원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소장
前기획예산처교통정책조사관

정해방

(사)국가경영연구원이사장
前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위원
前기획예산처차관
前국민경제자문회의정책분석실장

(성명 가나다순)

직책 성명 경력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

자문위원
(공공 협력) 채미옥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위원
前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원장
前국토연구원문화국토전략센터센터장

자문위원
(데이터 활용)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교수

김인태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교수

김민중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교수

김민호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현명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교수
스마트모빌리티연구센터장

김형진 한국경제신문사경제교육연구소팀장

박지만
스마트모빌리티연구센터수석연구원
前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정보교육원부교수

서원호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교수

이승종
㈜네무스텍 대표이사
前모코코 모바일사업본부본부장
前삼성전자 소프트웨어센터전임연구원

이 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정책연구팀장 (교통공학 박사)

황윤익 ㈜SOCAR사업개발본부장

운영사무국
간사

박호철
(기술부문)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교수
스마트모빌리티연구센터부센터장

임형주
(운영부문)

㈜테라컨설팅그룹사업개발본부장

(성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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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성명 회사 개요

더아이엠씨
전채남 대표이사 • 웹, SNS 데이터의 수집 및 정형화, 분석 등을

통해 패션, 지역경제 등 다양한 산업분야
빅데이터 분석 기업정승재 주임연구원

마크로밀 엠브레인
최인수 대표이사

• 1,100만 글로벌 리서치 패널, IT 솔루션
기반의 종합 리서치기업

김성진 이사

비글
(트랭글GPS) 장치국 대표이사

• 아웃도어 스포츠 유저들을 위한 운동 관련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트랭글 GPS’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아웃도어 포털 커뮤니티 서비스 기업

스튜디오 갈릴레이 조광순 대표이사
• 도시·교통, 부동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며 모빌리티 사업의 발굴 및
기획,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아이나비시스템즈
(팅크웨어)

성득영 대표이사
• 위치기반서비스 (LBS),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모빌리티 빅데이터 및 플랫폼, 차량용 블랙박스, 
태블릿 PC 제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솔루션
서비스 기업진형민 그룹장

알라딘시스템 고경남 대표이사
• 지도 제작, 공간정보구축, DB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위즈베이스
(옐로테일) 박태욱 대표이사

• Expert Consulting Service, IT Infra 
Solution 공급, Pro-active Expert Service 
등의 토털 컨설팅 기업

인바디
최창은 부사장 • ‘체성분검사=인바디검사’로 불리며 세계

1위이자 체성분분석의 표준으로 신뢰 받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최찬 파트장

(기업명 가나다순)

기업명 성명 회사 개요

인바디
최창은 부사장 • ‘체성분검사=인바디검사’로 불리며 세계

1위이자 체성분분석의 표준으로 신뢰 받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최찬 파트장

지바이크 윤종수 대표이사
• 지쿠터 (공유 스쿠터)와 지바이크

(공유자전거)를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칼라세븐 김남균 대표이사
• PAMS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메디컬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기업

K-Weather
김동식 대표이사 • 데이터를 통해 공간과 날씨, 공기환경을

선도하고, 고객의 공간을 케어하는 종합
환경기업윤현집 본부장

기관명 성명 부서

도로교통공단
윤진수 처장

• 인프라 연구처
홍경식 책임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박경호 단장
• 국가교통빅데이터구축추진단

김홍철 사무국장

문정원 차장 • 기획조정실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택진 본부장

• 공간정보본부
강장화 부장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업명 가나다순)

(기관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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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협의체 출범, 
"디지털 뉴딜의 핵심 '데이터 댐'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달려"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하며, “데이터 뉴딜은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종
목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 · ( 중 략 ) · · ·

이번 포럼을 공동주최하고
민간 중소·벤처기업들을
중 심 으 로 구 성 된 'A I ·
빅데이터 얼라이언스 '는
정 부 사 업 의 실 질 적 인
성공을 위해선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구성됐다. ······

얼라이언스에는 더아이엠씨
등 민간 중소·벤처기업들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정 관 계 출 신 인 사 와
전 문 가 들이 자 문위 원을

맡는다. 얼라이언스는 참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향후
개 방 될 공공 데 이터 와의
융·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 력 방 안 을 논 의 하 는
포럼과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연 다 . · · · · · · · · ·

· · · ( 중 략 ) · · ·

추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한국판 뉴딜 정부
관계자 및 관련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민간
부문 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 의 하 기 위 한 자 리 를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틀조선일보
(2020.06.24)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정책을 지원할 민간
주 도 의 협 의 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얼 라 이 언 스 ' 가 2 3 일
발 족 했 다 . . · · · · · · · · · · .

· · · ( 중 략 ) · · ·

이날 발족식에서 윤영민
교수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의 성공 여부는 공공과
민간 간 협력관계를 토대로
한 수요자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에 달려 있다 "라고
말 했 다 . · · · · · · · · · ·

또한, "대통령께서 강조한
‘데이터 댐’은 데이터를
가 두 는 것 이 아 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모아서
개방하는 ‘통합 빅데이터

한국판 뉴딜의 핵심 ‘데이터 댐’…”공공·민간 협력관계에 달렸다”

인 사 와 산 · 학 · 연 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민간 중소·벤처
기업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순수 민간주도의 협의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AI·
빅데이터 등 관련 정책에
대해 발전적 방향에서 자문
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

· · · ( 중 략 ) · · ·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
발족식에 참석한 김두관
의원은 “특히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를
창 출 하 고 , 경 제 혁 신 을
가속화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 출범하는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에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 · ( 중 략 ) · · ·

김 현 석 A I · 빅 데 이 터
얼라이언스 운영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종착점은
결 국 개 방 형 빅 데 이 터
플 랫 폼 구 축 을 통 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산업 생태계를
조 성 해 내 는 것 ” 이 라 며
“정부는 한국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주도할 거버넌스
체계를 조속히 구상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및 예산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블로터앤미디어
(2020.06.24)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을 구축함에 있어
성공여부는 정부부처 간의
협력관계는 물론,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한 ‘수요자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이
관 건 이 될 것 입 니 다 ”

김 두 관 더 불 어 민 주 당
국 회 의 원실 과 국가 경영
연구원의 공동주최로 23일
열린 ‘AI·빅데이터 포럼’에서
발족식을 연 ‘AI·빅데이터
얼 라 이 언 스 ’ 의 윤 영 민
운 영 위 원 장 ( 한 양 대 학 교
정 보 사 회 학 과 교 수 ) 이
강조한 말이다 . ·······

· · · ( 중 략 ) · · ·

‘AI·빅데이터 얼라이언스’는
다양한 분야의 정관계 출신

디지틀조선일보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80068.html, 블로터 http://www.bloter.net/archives/391967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62300901),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3_0001069082&cID=13001&pID=13000, 글로벌경제신문 (포토기사)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20062314231668404ecd436290_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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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 한국경제,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포토기사) 등에 보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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